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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교대생들이 6일 전남 해남군에서 강원 춘천시까지 도보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

해남군 송지면 룏땅끝마을룑에서 출정식을 갖고 있다굙

사진제공 춘천교대 동아리 룏여미사룑

백야 김좌진 장군 사당 준공식 및 추모대제가 6일 충남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생가

인근에 조성된 사당에서 주민과 행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굙

김좌진 장군 사당 준공 홍성겑

피부 밑에 집어넣어 장기간 피임
효과를 얻는 피임약이 4월 말부터
국내에서 시판된다굙

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
약회사 한국오가논은 피부 밑에 삽
입하는 피임제제 룏임플라논룑을 유
럽 동남아 호주 브라질 등에 이어
국내에서도 판매하게 됐다고 6일
밝혔다굙
이 회사는 룕임플라논은 피부 밑에

삽입하기만 하면 3년간 피임효과를
나타낼 수 있어 기존 피임약처럼 매
일 먹는 불편이 없다룖고 말했다굙

임플라논은 의사가 직접 시술하
는 전문의약품이며 주로 위팔 안쪽
피부 밑에 시술한다굙 시술 시간은
평균 1굙1분이 걸리며 이식한 날부

터 피임효과가 나타난다굙
한국 오가논사는 룕여성 2362명을

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이 피임
제 시술 후 임신한 경우는 전혀 없
었지만 20굙8%의 여성에게 월경이
없어지고 26굙1%는 월경기간과 월
경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룖
고 밝혔다굙
이진한기자굛의사 likeday@donga굙com

피부속에 넣는 피임약 4월말 국내시판

일본의 스미토모(住友)전기공업
이 세계 최초로 발모세포를 만드는
물질을 개발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
이 보도했다굙

지금까지의 발모제는 혈액순환을
촉진시켜 머리카락이 잘 자라도록
하는 룏간접자극방식룑이었으나굚 새
로 개발된 EPM이라는 물질은 직접
발모세포를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
다는 것굙 탈모 현상은 머리카락을

만드는 룏모포(毛包)세포룑가 활동을
중지하면 일어나는데굚 활동을 멈춘
모포세포에 EPM을 바르자 새 발모
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인됐
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굙

쥐에게 낮은 농도의 EPM을 매일
한 번씩 35일간 발라준 결과 실험
전 면적당 5%에 불과했던 털이
90%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굙
도쿄〓심규선특파원 ksshim@donga굙com

머리카락 만드는 세포 생성물질 日개발

◇尹範植씨(산업자원부 전기위원
회 사무관)별세굛邰植씨(한국통신 강
남본부 직원)백씨상〓6일 평촌 한림
대성심병원굚 발인 8일 오전 9시 031굜
384굜2464

◇任聖宰(파워공인중개사 대표)
政宰씨(고려대 안암병원 구매과 직
원)모친상〓6일 고려대 안암병원굚
발인 8일 오전 7시반 02굜929굜6499

◇林翰均씨(대우증권 삼풍지점
과장)부친상〓6일 평촌 한림대성심
병원굚 발인 8일 오전 7시 031굜386굜
2345

◇曺相振(㈜ROTC 대표)相哲씨
(진로종합유통 대표굛진로 사업구조
조정실 부사장)모친상굛鄭基昌씨(㈜
한국영상 부회장)빙모상〓6일 서울
중앙병원굚 발인 8일 오전 7시 02굜
3010굜2293

◇金賢中씨(통계청 총무과 서기
관)부친상〓5일 충남대병원굚 발인 7

일 오전 8시 042굜253굜4006
◇孫日善(삼선개발 전무이사)文

善(㈜제니큐 대표)善淑씨(동보주택
감사)모친상굛趙眞生씨(을지의대 이
비인후과 교수)빙모상〓5일 서울중
앙병원굚 발인 7일 오전 9시반 02굜
3010굜2292

◇宋寅大씨(한국수출입은행 해외
투자금융본부 부부장)모친상〓5일
대전장례식장굚 발인 7일 오전 10시
042굜531굜0453

◇尹暻老씨(진우여행 회장)부친
상굛權一皓씨(㈜원남 사장)빙부상〓
5일 강북삼성병원굚 발인 7일 오전 10
시반 02굜2001굜1096

◇李朝永(사업)宗燦(〃)宗宇씨
(중앙일보 광고본부 차장)부친상〓5
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 2리굚 발
인 7일 오전 8시 054굜783굜2009

룕조상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국토
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1600리에
이르는 옛길 답사에 나섰습니다굙룖

강원 춘천교대생 8명이 6일 한반
도 최남단인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
끝마을에서 춘천까지 도보 탐험에
나섰다굙

이들은 학교 동아리 룏여미사(여행
에 미친 사람들)룑 회원들로 이날 오
전 땅끝 전망대에서 출정식을 갖고
22일까지 16박17일간의 대장정을 시
작했다굙

이들은 전남 해남을 출발해 영
암∼나주∼광주∼전북 정읍∼전
주∼충남 논산∼부여∼공주∼충북
청주∼충주∼강원 원주∼홍천을 거
쳐 춘천까지 650여㎞에 이르는 길을
답사할 예정굙

이들은 이번 답사길에 사회복지시
설을 방문해 봉사활동도 펼친다굙 설
연휴기간인 10일부터 이틀간 광주지
역 양로원과 고아원을 찾아 성금을
전달하고 노래공연과 목욕봉사 등을
하며 이웃사랑을 나눌 계획이다굙

이 학교 동아리회원들의 옛길 답
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굙
지난해는 8월7일부터 15일간 회원 9
명이 부산∼경남 양산∼밀양∼경북
청도∼대구 달서∼경북 칠곡∼선
산∼상주∼문경∼충북 충주∼강원
원주∼횡성∼홍천∼춘천까지 600여
㎞를 도보로 완주했다굙

이번 답사길에는 지난해 완주한 2
명이 참가했다굙

동아리 회원들이 2년째 도보 탐험
에 나선 것은 3년 전 일본인 유학생
이 이른바 룏영남대로(부산∼충주)룑
를 답사하고 룏옛 지도 따라 옛길 걷
기룑란 책을 펴낸 데 큰 충격을 받았
기 때문이란 것굙

탐험대장 박찬수(朴燦修굛25굛미술
교육과 3년)씨는 룕일본인이 우리 조
상들의 숨결이 묻은 옛길을 답사하고
책까지 낸 데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
다룖며 룕온몸으로 국토의 소중함을 체
험하고 예비교사로서 소양을 갖추기
위해 옛길 답사에 나섰다룖고 말했다굙
해남〓정승호기자 shjung@donga굙com

옛길 답사 1600리 룏국토 체험룑
춘천교대생 8명 해남∼춘천 17일간 도보행진

서울 강남구가 건축허가 관련 민
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999년부터
실시 중인 룏주민의견 수렴제룑(건축
허가 신청 시 반드시 이웃 주민들의
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)를 놓고 논
란이 일고 있다굙

건축주들은 6일 건축법상 관련 규
정이 없는 이 제도로 인해 건축허가
를 받는 기간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
아니라 동의서를 받기 위해 인근 주
민에게 금품까지 제공해야 하는 폐
단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굙

▽주민의견 수렴제란〓강남구가
1999년 12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
가능성이 높은 민원을 예방하기 위
해 구청장 지침으로 도입했다굙 건축
대상 부지와 맞붙어 있는 주택이나

건물 소유주의 동의서가 없으면 건
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굙

건축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
건축 허가권자인 구청장 지침에 의
해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축
주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굙 초
기에는 모든 건축허가 신청 건물에
적용했지만 건축주들의 반발로 인해
2000년 6월 5층 이상 건물로 적용대
상이 축소됐다굙

▽애타는 건축주〓삼성동의 대지
70평에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짓고
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들
로부터 건축 동의서를 받느라 1000
만원을 썼다굙

김씨는 룕동의서를 받기 위해 이웃
주민들에게 돈을 준 것보다는 설득

을 하느라 건축허가가 5개월가량 늦
어진 것이 더 손해였다룖며 룕불필요
한 행정규제 때문에 건축주만 고생
하고 있다룖고 말했다굙

▽보완책은 없나〓현재 동의서 때
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건축
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
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룏구청 건축
민원조정심의위원회룑의 조정을 받는
것굙 이 심의에서 건축주의 의견이 받
아들여지면 주민 동의서 없이도 건
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굙 그러나 심의
위원회가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
건수는 많아야 30여건에 불과하다굙

강남구 관계자는 룕이 제도 도입으
로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70%가량
줄어들었다룖며 룕몰지각한 주민 외에
건축주가 주민을 속이는 사례도 있
는 만큼 민원심의위원회 개최 횟수
를 늘리고 동의서에 건축조건을 명
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룖고 말
했다굙 송진흡기자 jinhup@donga굙com

서울 강남구청 민원예방위해 4년째 시행

건축주 룕불필요한 규제굞 금품제공 폐단도룖

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
인 피해사례 40건이 국방부에 접수
됐으나 군 당국이 파장을 우려해 일
부 지역을 제외하곤 현장조사를 금
지하는 등 후속조처에 소극적이었던
것으로 나타났다굙

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부영
(李富榮) 의원이 6일 입수해 공개한
국방군사연구소(현 군사편찬연구
소)의 룏민군관련사건 연구결과보고룑
문건에서 확인됐다굙

이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가 1999
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접수한
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사례는
미군 관련 40건과 한국군 관련 2건
등 모두 42건이며굚 미군 관련 사건
중 38건에서 인명피해가 신고됐다굙

특히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피
해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된 곳만 해
도 △충북 단양군 영춘면 △경남 사
천시 곤명면 △전남 여수시 남면 △
경북 포항시 송골 등 4곳으로 미군기
사격이나 미 군함 포격으로 100∼300
여명이 사망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굙

그러나 이 문건은 1999년 7월 계획
보고 시 국방부 장관이 룕제주 문경
함평 영동 나주사건 등은 군이 보유
한 자료를 섭렵해 문제해결을 뒷받
침하되 차후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
는 사건(남원 임실 고창 순창)은 손
도 대지 말 것룖을 지시한 것으로 돼
있다굙 김정훈기자 jnghn@donga굙com

국방부 룏美軍관련 민간인 피해룑 40건 접수

파장우려 일부지역 조사 외면

룏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룑 등 9
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
세종로 미국 대사관 옆 인도에서 합
동기자회견을 갖고 룕한반도에 전쟁
위험을 높이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
령의 방한을 반대한다룖고 밝혔다굙

이어 이들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
에 반대해 21일까지 미 대사관 앞에
서 1인 시위를 계속하며 18일 각계
인사 500명의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
등 각종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
침이라고 밝혔다굙

한편 민족문학작가회의(이사장 현
기영)도 6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
작가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
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
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굙

유윤종기자 gustav@donga굙com

민동용기자 mindy@donga굙com

룕부시 訪韓 반대룖
시민단체 회견 잇따라

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른 재건축조
합추진위원회보다 먼저 구청으로부
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
허가 없이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
수천장을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발급
받은 혐의(공문서위조 등)로 6일 서
울 S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
최모씨(54) 등 3명을 구속했다굙

경찰은 또 이들에게 위조에 필요
한 원본 서류 등을 구해준 재건축 브
로커 유모씨(47)를 같은 혐의로 수
배했다굙

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
자신의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
민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
모 신용정보회사 간부 홍모씨(33) 등
에게 주민 몰래 재건축동의서굚 인감
증명서굚 주민등록초본 등을 위조하거
나 부정으로 발급 받도록 부탁한 혐
의다굙 최호원기자 bestiger@donga굙com

재건축조합 인가받으려

인감증명등 수천장 위조

서울지검 특수2부(박용석굛朴用錫
부장검사)는 6일 태권도 경기에서
입상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
2200만원을 받은 혐의(배임수재) 등
으로 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
임윤택씨(49굛전 대한태권도협회 전

무이사)를 구속했다굙 검찰은 또 임
씨와 공모해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
과정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(업무
방해)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간사
김광현씨(42)도 구속했다굙
임씨는 98년 9월부터 2000년 8월

까지 송모씨에게서 아들이 태권도
경기에서 입상할 수 있게 도와달라
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200만
원을 받은 혐의다굙

이명건기자 gun43@donga굙com

청탁받고 승부조작 혐의

태권도協 前간부 둘 구속

◇金鉉錫씨(자영업)모친상굛金奎
鎭씨(공군본부 공보과장)빙모상〓6
일 서울대병원굚 발인 8일 오전9시 02
굜760굜2032


